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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농어촌公 사장, 경기 마둔저수지 가뭄대책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병호 사장이 10일 경기도 안성시 마둔저수지 가뭄대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

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용수확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마둔저수지 저수율은 10일 기준 32.3% 수준이다. 하루 평균 1만1000㎥를 평택 아산호에서 공급받아 양수

저류하고 4천200㎥는 직접 급수 방식으로 수혜 구역에 공급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국 강수량은 평년 대비 5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내린 강우가 남부지

역 밭작물 가뭄 해갈과 작물생육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배수로 퇴숫물 활용과 하천 바닥 

준설 및 간이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뭄대책을 시행해 저수지 물채우기와 용수로 

직접 급수를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가뭄 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의 3페이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2022-10-27https://www.donga.com/news/View?gid=113884181&date=20220610



이병호 공사 사장은 “공 들여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농업용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상 및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피해가 우

려되는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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